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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전자투고체계에 필요한 기본 기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 목표:
1) 우리나라의 전자투고체계 제공하는 회사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

다.
3) 전자투고체계를 도입할 때 점검할 사항을 5 가지 이상 나열할 수  있어야 한다.

1. 서론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도 이미 70%에서 웹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고를 받고 있
다. 1996년 처음 의편협이 발족할 때는 학회 홈페이지 있는 곳이 3 곳에 불과하던 
시절에 비하면 12 년 만에 정보기술 이용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이미 의편협 학
술지 가운데 20% 에서는 이 웹을 통한 전자투고체계를 갖추고 활용하고 있다. 상
당수의 투고자는 이제 전자투고체계가 없거나, 전자우편으로 받거나 하지 않는 학
술지에는 투고하지 않고 있다. 왜냐면, 인쇄하여 복사하고 우체국에 가서 또는 택배
를 불러 투고하는 것은 너무나 번거롭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학술지가 국내
외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전자우편을 통하여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고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웹을 통한 전자투고체계를 다룬다. 
이 체계를 도입하는 데 무엇이 문제일까? 왜 20% 에서는 이미 도입을 하고 있을
까? 도입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나? 도입 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하는 등의 내용
을 이 시간에 다루어 도입을 고려하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편집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란다.

2. 국내외 주요 전자투고체계 업체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무료로 학회와 협약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다. 



KiSTI-ACOMS 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현재 91개 국내 학회가 
이용하고 있다. http://kisti.re.kr

2) M2: 상업회사로 JKMS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http://m2comm.co.kr
3) Inforang: 상업회사로 Exp Mol Med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http://inforang.co.kr
4) ScholarOne: 톰슨사가 인수한 전세계 전자투고체계에서 가장 많은 2,170종 

학술지를 고객으로 확보한 업체 http://scholarone.com

3. 전자투고체계를 시작할 때 점검할 사항

우선 당연히 편집위원회와 학회에서 전자투고체계 운영에 대한 합의를 한다면 운영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을 것이고, 가장 먼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에게 어
떤지 물어 볼 것이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선전 뿐 아니라 주위 사용자의 의
견을 듣는 것과 같은 시장 원리이다. 그래서 어떤 업체와 접촉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물어 볼 것이다 [1].

1) 얼마나 많은 학술지가 고객인가? 
2) 사용자(투고 및 심의, 편집인)는 얼마나 되는가?
3)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수의 투고를 받는가?
4) 가격은? 초기 개설 비용 및 매년 유지비, 투고 논문 수에 따른 차등 여부
5) 투고 논문 당 경비가 있는가?
6) 심의하기 전에 거절한 투고 원고에 대한 할인은?
7) 교육 경비는?
8) 파일 포맷은 어떤 것을 받는가?
9) 논문 파일 뿐 아니라 보조 파일도 올릴 수 있는가?
10) 투고 사항에 대한 보고 기능이 있는가?
11) 고객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고 지원할 수 있는가?
12) 다음과 같은 것이 있거나 가능한가?

- 회사의 서버에 호스팅하는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구매하는가?
- 업무 흐름도
- 자동 메일 발송 기능
- 버전(version)관리 및 조절 기능
- 출판사로 파일의 자동 전달 기능이 있는가?
- 출판비 저자부담금 처리(e-commerce)가 가능한가?
- 참고 문헌 연결(linking) 이 가능한가?
- 참고 문헌 점검이 가능한가?



-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통합 가능?
- 투고할 때 그림 파일의 질을 점검할 수 있는가?
- 온라인 저작권 서명 기능?
- 대리 투고 가능?

4. 어떻게 전자투고체계 준비할 것인가?

1) 왜 이리 오래 걸리냐고 재촉하지 말 것

대개 전자투고체계로 옮긴다고 결정하고 실제 구현까지는 16 개월이 걸린다고 한
다. 8.4 개월은 계획하고, 시스템을 결정하고 7.3 개월은 구축하는데 걸린다. 과정
을 이해 못한다면 왜 이렇게 일이 늦느냐고 재촉할 수 있지만 전 세계 시장을 장악
하고 있는 스칼라원에서 조차 계약을 하고 이행 기간(점검기간)을 6 개월을 잡고 
있다. 그 동안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결하여야 하므로 매우 짧은 기간이다. 이 일
의 전담자는 학회에서 이런 프로그래머와 대화가 가능하고, 무리하게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상당히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대행하여 주는 전문 회사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학회 회원이 나서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책임지고 맡아서 공부하고 안을 만들어 
편집인과 발행인의 결정을 이끌어 내어 진도가 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는 투고 및 심의 편집에 직접 참여하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담을 하여야 한다. 

2) 업무 흐름도를 종이에 정확히 적어 넣어야 한다. 

이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만일 업체가 경험이 많아 어느 학회 시스템이라도 
기존의 시스템에서 고를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쉬우나 그
렇지 않은 경우 업체 사람 중에서 편집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고 말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리라 여기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그런 것을 기대하지 못하
고 지시하고 흐름도에 그린 대로만 일을 한다. 즉, 수 많은 경우의 수를 일일이 기
록하고 설명하여 흐름도에 그려 넣지 않으면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 그래
서 가장 좋은 것은 화학회처럼 편집을 잘 아는 임원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
는 것이다. 편집위원 중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이 없다면 꿈꿀 
수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머리 속에 있는 내용에서 업무가 잘 흘러간다고 하여도 
그것을 종이에 정확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적어 놓기 전에는 그 프로그램
은 원하는 만큼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어디까지 과거 업무와 일치도를 요구할 것인가? 완벽한 것 원하면 영원히 사용



하지 못한다.
종이로 투고 받을 때의 모든 경우의 수를 완벽하게 온라인에서도 구현할 것을 요구
한다면 시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회사의 프로그래머도 일의 업무에 한계가 있고 
경비도 많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예를 들어 ‘수정 후 재심의’을 무한히 계속할 것
인가?  외국인은 영어로 평을 하게하고  내국인은 우리말로 평을 쓰게 하는 체계를 
도입할 것인가? 중간에 저자가 게제 철회의사 없이 계속 수정 논문을 보내지 않을 
때 자동으로 일정 기간 이후에는 보내지 못하게 하고 ‘게재 거부’로 할 것인가? 등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반영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어느 수준에서 제한
을 두고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하다가 필요한 것은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4) 편집인에게 과다한 업무를 주는 것인지 점검하여야 한다.
시스템은 편집인과 편집관련 인력이 편안하게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지나치게 많은 것을 투고체계에서 요구하면 편집인이 지친다.

5) 저자에게 너무 많은 정보 입력하게 하면 submit을 누르기 전에 지친다.

5. 편집인이나 편집보조인의 건강

편집인이나 편집 보조인력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이런 체계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야 하므로 손등굴증후군이나 다양한 형
태의 요통, 어깨 통증이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자판을 우선 natural 
keyboard 로 바꾸어야 한다. 책상 높이가 적절한지, 모니터는 엘시도로 충분히 큰 
최소 22인치 정도 되는지? 컴퓨터가 느려서 힘들지 않은지? 50분 작업하면 반드시 
10분 쉬게 하는 종을 옆에 두고 작업하는지? 등등 건강을 고려하여야 하고, 수영장
이나 헬스장에 나가도록 추가 지원하여야 한다.  사람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환
자의 건강만 생각하는 의사는 스스로의 건강에 대하여는 잊기 쉽다. 

6. 편집위원, 투고자 및 심의자 대상 훈련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면 편집위원은 물론 투고자나 심의자를 위한 교육을 소집단으
로 열어 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전자투고체계 도입 뒤에 나타나는 현상



1) 투고 논문수의 25% 증가
2) 질 낮은 논문 투고의 증가
3) 저자부담금 증가
4) 심의 기간 25% 감소
5) 영문 논문인 경우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투고 증가

8. 전자투고체계 운영 문제점

1) 프로그램의 오류가 있어 진행이 안 된다
2) 월요일 아침마다 쌓이는 투고 논문 처리하느라 지친다.
3) 사용자가 불평한다: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4) 사용자에 교육이 필요하다.
5) 편집인이 이런 체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6) 가끔 offline 으로 일을 하여야 할 때도 있다.
7) 잘못된 평이나 잘못된 문서가 발송되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날아간다.
8) 심의자가 종이 원고를 요구한다.
9) 투고할 때 자신의 전자우편이 아닌 다른 사람(비서, 동료)의 것을 입력한다.

이런 각각의 경우에 적절한 대처를 하여야 한다.

9. 맺는말

아마도 최근에 학교에 발령을 받거나 전문의로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과거 종
이 원고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심의하는 체계가 지구상에 있었다는 사실에 신기해하
고 아마도 상상을 하지 못할 것이다. 즉, 세상이 바뀌었다. 기존의 종이 원고 발송
하고 심의하던 데 익숙하던 편집인은 새로운 체계로 바꾸는 것에 자신감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오류가 나서 일이 엉망이 되어 골치 아플까봐 걱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경비 문제가 두려울 수 있다. 투고를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이제 이 새로운 체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암시를 하면서 편안하게 첫 발을 내딛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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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Readiness Assurance Test

다음 글을 읽고 가장 적절한 답 또는 답가지 번호를 쓰시오.

1. 웹 또는 전자우편으로 파일로 투고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의학학술지는 전체 중 
몇 % 인가? (    )

1) 30%
2) 40%
3) 50%
4) 60%
5) 70%

2. 편집인이 전자투고체계를 도입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      )

1) 경비 
2) 적절한 회사 선정
3) 편집인 업무 과다
4) 기존 투고자의 반발
5) 심의자 및 투고자 교육

3. 편집인이 심의자를 선정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학술지에서 편집인이 자신의 
학술지에 투고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                                                         )

4 전자투고체계 도입 뒤 나타나는 현상은?

1) 투고 논문수의 25% 감소
2) 질 높은 논문 투고의 증가
3) 저자부담금 감소
4) 심의 기간 25% 증가
5) 영문 논문인 경우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투고 증가



[부록 1] 인포랑이 전자투고체계 서비스하는 학술지 목록

학회명 학술지명 URL 시작
연도

1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EMM e-emm.or.kr 2002
2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지 kafm.or.kr/judge/ 2004
3 대한암학회 대한암학회지 journal.cancer.or.kr 2004
4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지 urology.or.kr/judge/ 2005
5 대한혈액학회 HEMATOLOGY journal.hematology...or.kr 2005
7 YMJ YMJ journal.eymj.org 2005
8 대한비만학회 대한비만학회지 kosso.or.kr/judge/ 2005
9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지(국문) jkoa.inforang.co.kr 2005
11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지 journal.rheum.or.kr 2005
12 대한고관절학회 대한고관절학회지 jkhs.inforang.co.kr 2005
13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지 colon.or.kr/judge/ 2005
14 대한마취과학회 대한마취과학회지 anesthesia.or.kr/judge/ 2005
15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지 journal.derma.or.kr 2005
16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지 ktcs.or.kr/judge/ 2006
17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학회지 ophthalmology.org/judge/ 2006
18 대한천식및알레르기학회 대한천식및알레르기학회지 allergy.or.kr/judge/ 2006
19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지 www.karm.or.kr/jkarm/ 2006
20 대한골절학회 대한골절학회지 kofs.or.kr/judge/ 2006
21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gie.or.kr/judge 2006
22 대한척추외과학회 대한척추외과학회지 spine.inforang.com 2006
23 대한소화관운동학회 대한소화관운동학회지 jksgm.inforang.com 2006
24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지 surgery.or.kr/judge/ 2006
25 대한수혈학회 대한수혈학회지 journal.transfusion.or.kr/ 2006
26 마취통증의학 [Anesthesia of 

Pain Medicine]
마취통증의학지 [Anesthesia of 
Pain Medicine] anesthesia.or.kr/union/ 2006

27 대한통증학회 대한통증학회지 painfree.or.kr/judge/ 2006
28 대한내분비외과학회 대한내분비외과학회지 kaes.or.kr/judge/ 2006
29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 kspghan.or.kr/judge/ 2006
30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지 ksels.or.kr/judge/ 2006
32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BMB 

Reports)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지(BMB 
Reports) submit.bmbreports.org 2007

33 Gut and Liver Gut and Liver gutnliver.org 2007
34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지 jkspen.inforang.co.kr 2007
35 한국원예학회 Heb지 hort.inforang.com 2007



학회명 학술지명 URL 시작
연도

36 대한안과학회(KJO) 대한안과학회 영문학회지(KJO) www.ophthalmology.org/kjo/ 2007
37 아시아척추외과학회지 아시아척추외과학회지 asianspinejournal.com/thesis/ 2007
38 대한정형외과학회(IJMSS) 대한정형외과학회지(영문) ijmss.com 2007
39 대한폐경학회 대한폐경학회지 koreanmenopause.or...kr/v2 2007
40 대한골다공증학회 대한골다공증학회지 nost.inforang.com/thesis 2007
41 한국원예학회 한국원예과학기술지 jheb.org 2007
42 전남의대학술지 전남의대학술지 cmj.ac.kr 2008
43 대한수의학회 대한수의학회지(영문) vetsci.inforang.co...kr 준비중
44 한국디자인학회온라인 한국디자인학회지 designsc.inforang.com/v2/thesis/Lo

gin.html 준비중



[부록 2] KISTI-ACOMS 소개 














